
63

하나도 안 변했다

김도후

2022년 10월 16일 일요일

날씨: 파란 하늘, 홍시가 더 붉게 보이는 맑은 날씨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분주하게 움

직이셨다.

“저번에 담근 더덕주 어디 있지?”

“잡채가 좋겠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할머니도 덩달아 바빠지셨다. 할아버지와 할

머니가 오늘 이렇게 분주한 이유는 바로 할아버지의 초등학교 친구

들이 할아버지 댁에 놀러 오시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댁은 고소한 

음식 냄새와 할아버지의 신나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대구에서 살다가 고향인 고령으로 이사를 가셨다. 대

구에 계실 때는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움직이셨는데 고령으로 가서

는 네잎클로버를 찾은 토끼처럼 활기가 넘치셨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자란 곳에다 집을 지으셨다. 동네에서

 •　초등학생 글솜씨 분야 기행문 또는 일기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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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일 높다고 할 수 있는 2층집이다. 옥상에 있는 나무 평상에 누

워 별도 보고, 낮잠도 주무신다. 그럴 때마다 “천국이 따로 없다.”라

며 껄껄 웃으신다.

할아버지의 친구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우리 할아버지를 반겨 주

기 위해 오늘 다 모이기로 하셨다. 사실 고령은 인구가 점점 줄어 걱

정이 많은 곳이다. 이웃집으로 가려면 10분은 걸어야 한다. 동네에

는 어린이들 대신 강아지들만 쫄랑쫄랑 돌아다닌다. 어쩌다 만난 이

웃 할머니께서 어린이를 본 지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머리를 쓰

다듬어 주셨다.

담 너머에서 왁자지껄 소리가 들리더니 할아버지의 친구들이 하

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대문이 없어서 마당으로 곧장 들어오신 할아버지의 친구들은 반

갑게 인사를 나누셨다.

“이야, 니는 국민학교 때랑 얼굴이 똑같다.”

“이 자슥아, 니도 하나도 안 변했다.”

할아버지는 옛 친구를 만날 때마다 같은 말씀을 하신다. 초등학교 

때와 얼굴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할아버지의 말은 순 거짓말이

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친구들 얼굴에는 자글자글 등고선 같은 주름

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눈을 맞은 것처럼 하얀 머리,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걸걸한 목소리가 초등학교 때와 절대 똑같지 않다는 걸 누가 

보아도 한눈에 알 수 있을 텐데 할아버지는 늘 똑같다고만 하신다.

“한 수만 물리자.”

“머라카노, 그냥 졌다 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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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판에서는 한바탕 싸움이 벌어진 듯했지만 이내 하하하 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할아버지는 다리에 용수철을 단 것처럼 통통 튀는 신나는 발

걸음이셨다. 언제 허리가 아팠냐는 듯이 무거운 더덕주도 번쩍 들어 

올리셨고, 흥얼흥얼 콧노래도 부르셨다. 옛 친구들이 할아버지를 행

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았다.

더덕주 때문인지 아니면 흥이 올라서인지 할아버지들의 얼굴은 

홍시처럼 빠알갛게 익으셨다.

오늘 할아버지들의 만남을 보면서 나는 우리 반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나도 먼 훗날 할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 반 친구들과 이

렇게 만나서 “너는 초등학교 때와 똑같다.”, “그때랑 하나도 안 변했

다.”라며 웃을 수 있을까?

어제 박수호가 계주 선수에 뽑히지 않았다고 운 것을 꼭 기억해 

두었다가 놀려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선생님 몰래 학교 

마당에 있는 감을 땄던 이야기도 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도 할아버

지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도 안 변했다.”, “너는 초등학교 때와 똑

같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면 슬며시 웃음이 난다는 할아버지를 보며 

나도 지금 만나는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

각을 했다.




